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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도 땅콩 먹은 막걸리 고소한 향.맛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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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우도땅콩막걸리 낙화곡주(대표이사 채혜수)는 2012년 설립돼 땅콩을 이용한 기능성 

막걸리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우도땅콩막걸리를 출시했다. 2013년에는 막걸리에 이

어 와인을 출시해 경기도 고양시 킨택스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우도땅콩막걸리와 와인을 알리

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 막걸리 유통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을 늘려나갔으며 2014

년부터는 우도땅콩기름과 우도땅콩김 생산에 들어갔으며 제주 감귤막걸리도 생산하는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다. 우도땅콩막걸리는 우도 특산품인 땅콩을 전통방법으로 빚은 막걸리에 함유해 

막걸리 특유의 쓴맛과 떫은 맛을 없애고 우도땅콩의 고소한 맛고 향을 살려 관광객들로부터 사랑

을 받고 있다. 제주감귤막걸리는 감귤의 진한 향취가 일품이며 순수 국내산 현미를 사용해 막걸

리를 빚어 감귤의 새콤달콤한 맛과 전통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진 제주 대표의 최고급 프리미엄 

막걸리다. 우도땅콩김은 우도땅콩의 고소한 맛과 향이 진한 우도의 특산품으로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조미식탁 김이다. 채혜수 대표는 “우도땅콩을 이용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공장 가동

으로 인한 인력 창출과 높은 이익을 추구해 우도의 생산농가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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